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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 멸종위기식물인 개가시나무의 분포 범위와 국내 자생지 내에서의 생육 특성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

다. 개가시나무는 참나무과에 속하는 상록활엽 교목으로서 일본, 대만, 중국, 한국 등의 따뜻한 지방에 자라는 난대성 

수종이다. 국내에서는 제주도의 해발 80~350 m 내에 분포하였으며, 대부분 제주도 서남부지역의 해발 100~200m에  

집중 분포하였다. 개가시나무의 수고는 평균 9.8±1.9 m로 9~12 m 사이의 개체가 가장 많았으며, 흉고직경은 평균 

22.6±6.8㎝로 20~30㎝의 개체가 가장 많았다. 또한 맹아지의 발생으로 다수의 분지가 형성 되었으며, 평균 3.8±2.1개의 

맹아로 이루어졌다. 자생지 내에 분포하는 개가시나무의 96.2%에 덩굴식물이 부착되어있으며, 덩굴식물은 15과 18종
으로 상록성 덩굴식물인 마삭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덩굴식물이 개가시나무의 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9~12 m의 개가시나무에서 수관형성에 영향을 주어 고사된 가지가 확인된 개체가 가장 많았으며, 부착된 

덩굴식물의 종 수가 많을수록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자생지 내에서 개가시나무의 보존을 위해서

는 이들 덩굴식물의 생육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멸종위기식물, 상록활엽수림, 참나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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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ercus gilva Blume is an evergreen-leaved tree that belongs to Facaceae and grows in tropical and 
warm-temperate regions, such as Japan, Taiwan, China and Korea.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distribution and growth characteristics of Q. gilva in the native range. In Korea, this species was distributed in 
Jeju Island between 80 and 350 meter above sea level, and mainly in the south-western regions of the island from 
100 to 200 meter above sea level. The average height of Q. gilva was 9.8±1.9 meter, with most trees 9 and 12 
meter tall. The average diameter at breast height was 22.6±6.8 centimeter, with the majority between 20 and 
30 centimeter. Several coppice shoots (3.8±2.1 pieces) were formed from stumps and inferred by frequent 
cuttings for use. Almost Q. gilva individuals(96.2%) were covered with kinds of vines(18 species), and 
evergreen Trachelospermim asiaticum (Siebold et Zucc.) Nakai was major species. The analysis of damage of 
vines revealed that the most dead branches were found with 9 to 12 meter height of Q. gilva, and the more vines 
attached, the larger damage to Q. gilva individuals. A continuous monitoring and investigation w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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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to preserve this species in their habitats.

KEY WORDS: ENDANGERED PLANT, EVERGREEN BROAD-LEAVED FOREST, FAGACEAE

서 론

참나무속(Quercus)은 참나무과(Fagaceae)에 속하는 목

본식물로 구성되며,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아메리카, 북아

프리카 등에 걸쳐 약 300여 종이 분포하고 있고 목재 및 

연료 자원으로 오랫동안 이용되어져 왔다(Huang et al., 
1999; Nixon, 2006). 이 중 상록성 참나무속 식물은 동아시

아의 난·온대림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데(Kira, 
1991), 국내에 분포하는 상록성 참나무속은 붉가시나무(Q. 
acuta Thunb. ex Murray), 종가시나무(Q. glauca Thunb.), 
참가시나무(Q. salicina Blume), 개가시나무(Q. gilva 
Blume) 등 상록활엽수 4분류군으로 한반도 남부지역에 분

포하고 있으며(Lee, 1996; Chang, 2007), 특히 이들 상록 

참나무속은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에 분포하는 난대상록활

엽수림의 주요 구성종으로 나타나고 있다(Han et al., 2007; 
Oh et al., 2007; Song, 2007; Yun et al., 2011).

상록성 참나무속에 속하는 개가시나무는 잎의 형태가 도

피침형이고 뒷면에 황갈색 성모가 밀생하며, 중부 이상에 

예리한 톱니가 있다는 점에서 종가시나무 등의 다른 상록성 

참나무속 식물과 형태적으로 차이를 보인다(Lee, 1996). 이 

종은 일본, 중국, 대만, 한국 등의 난대상록활엽수림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다양한 농기구 및 생활용품 

제작에 이용되어 일부 지역에서 식재되었다(Noshiro and 
Sasaki, 2011; Ito et al., in press). 또한 최근에는 일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조경수로의 이용을 위해 재배되고 있는 

등 자원화 가치가 높은 수종이다(Park, 2011). 한편, 국내 

개가시나무는 제주도 내 일부 저지대의 상록활엽수림을 중

심으로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제주가 북방한계선에 

위치하는 내한성이 약한 수종이다(Kim, 2006; Song, 
2007). 이 종은 국내 분포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자연적,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한 개체수 감소가 우려되어 멸종위

기야생식물 2급 종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2). 그러나, 개가시나무 자생지 주변은 오

래전부터 방목지로 이용되어지고 있는 곳으로 최근에는 대

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자생지 훼손이 우려되고 있

다. 하지만, 국내 개가시나무에 대한 연구는 제주지역의 멸

종위기 식물에 대한 연구(Kim, 2006) 및 생태, 유전적 특성

에 대한 보고(Suh et al., 2001; 2002) 등이 부분적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분포 범위 및 생육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개가시나무의 분포 범위와 자생

지에서의 생육상태를 파악하여 보전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1. 분포 및 입지 특성 조사

조사는 2012년 6월~2013년 3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제
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한 후 개가시나

무가 분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

하였다. 현지 조사는 휴대용 GPS(Garmin 60CSx)를 이용

하여 확인된 개체의 해발고도 및 경위도 좌표를 기록하

고 이를 이용하여 분포도를 작성하였으며, 분포도 작성

은 ArcGIS 9.2 program을 이용하여 수치지형도에 개가

시나무의 위치를 표기하였다(Figure 1).
개가시나무 자생지의 식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

생지 내에 20×20 ㎡의 조사구 10개소를 설치하여 암석 

노출 비율(%)과 조사구 내 수관층을 구성하고 있는 출현 

수목의 수종, 수고, 개체수 및 수관폭을 측정하였으며, 이
를 이용하여 수관층의 우점수종을 추출하였다. 또한 조사

구 내에 출현하는 개가시나무의 개체수를 파악하였다.

2. 개체 생육 조사

개가시나무의 생육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수목 형질 

조사는 분포가 확인된 전체 개체수에 대하여 실시하였

으며,  수고, 흉고직경, 근원경, 분지수 등 수목형질을 

측정하였다. 또한 개가시나무에 부착된 덩굴식물이 개

가시나무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덩

굴식물의 수종, 부착 높이, 고사된 가지의 유무 등 개가

시나무의 상태를 기록하였다(Table 1). 덩굴식물의 부착 

상태와 개가시나무의 생육 현황 조사는 5가지로 구분하

여 실시하였다. ① 덩굴식물이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Ⅰ), ② 덩굴식물이 개가시나무의 수간 이하에만 

부착되어있는 상태(Ⅱ), ③ 덩굴식물이 개가시나무의 수

관을 형성하는 가지까지 올라간 상태(Ⅲ), ④ 덩굴식물

이 개가시나무의 수관 형성층까지 올라가 개가시나무의 

수관을 일부 덮고 있는 상태(Ⅳ), ⑤ 덩굴식물이 수관형

성층까지 올라가 있으며, 개가시나무의 가지 일부가 절



국내 개가시나무 개체군의 분포 및 동태 387

degree status
Ⅰ Vine was not attached to tree at all
Ⅱ Vine was climbed to clear-length of tree
Ⅲ Vine was climbed to crown height of tree

Ⅳ Vine was climbed to crown of tree, which 
branches were not wither

Ⅴ Vine was climbed to crown of tree, which 
branches were wither

Table 1. Degrees of vine to climb the Q. gilva in Jeju 
Island, Korea 

  Jocheon-eup

 Gujwa-eup

Hangyeong-  
myeon

Andeok-myeon

Seogwipo-si

Figure 1. Distribution of Q. gilva in Jeju Island, Korea

단되거나 고사되어 있는 상태(Ⅴ)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개가시나무

의 분포 범위 및 수고, 흉고직경 및  분지수에 따른 개체

수 분포, 개가시나무의 수고 및 덩굴식물의 종에 따른 

부착 상태 등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분포 특성

개가시나무는 제주도의 동북부 지역인 조천읍과 구좌읍, 
서남부 지역인 한경면과 안덕면 그리고 서귀포시 일부 저지

대에 분포하였으며, 총 677 개체가 확인되었다(Figure 1). 
이 중 668(98.7%) 개체가 제주도의 서남부지역인 한경면과 

안덕면 일대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한경-안덕 

곶자왈이라 불리는 곳으로 종가시나무가 우점하는 상록활

엽수림 지역이다(Kim, 2006). 이 지역은 크고 작은 암석이 

쌓여있고 토양이 거의 없어 과거에 농경지로 이용할 수 없

었던 곳으로 현재까지 자연 식생이 남아있으며, 종가시나

무, 구실잣밤나무 등 상록성 참나무과의 수목이 우점하는 

상록활엽수림이 발달하였다(Song, 2007). 개가시나무가 비

교적 넓게 분포하는 일본의 경우 계곡부의 습윤한 지역에서 

자라는데(Ohba, 1989), 이에 반해 제주도 내 자생지는 암석

이 쌓여 있고 토양이 거의 없는 환경이라는 점은 매우 독특

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제주에서 개가시나무가 집중 분포하

는 남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연평균 강수량이 적어 

보다 건조하다는 점에서 개가시나무가 남서부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현상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자생지의 물리환경 및 

제주에서 개가시나무의 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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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m 100-200 m 200-300 m ≥ 300 m Total
Individuals 17 582 74 4 677

Percentage (%) 2.5 86.0 10.9 0.6 100

Table 2. Distribution of Q. gilva according to altitude in Jeju Island 

Height (m) Diameter of stem breast height(㎝) Root diameter(㎝) No. of coppice
Max. 15.3 63.5 153.0 13
Mean 9.8±1.9 22.6±6.8 59.4±21.8 3.8±2.1
Min. 4.0 4.0 6.0 1

Table 4. Characteristics of Q. gilva in Jeju Island, Korea

Evergreen broad-leaved forest Mixed forest

Ratio of rock(%) 55∼70 35∼65

Dominance tree of crown Quercus glauca Pinus thunbergii

Other trees of crown Quercus gilva, Celtis sinensis, Idesia 
polycarpa, Mallotus japonicus

Quercus gilva, Quercus glauca, Neolitsea 
sericea, Prunus spachiana for. ascendens 

No. of Q. gilva/400㎡ 1∼2 1∼2

No. of seedling of Q. gilva /400㎡ 0∼1 1∼3

Table 3. Environments of habitats of Q. gilva in Jeju, Korea

국내 개가시나무의 분포 범위는 제주도로 제한되었는데, 
북위 33°15′54.2″~33°31′48.2″, 동경 126°17′02.7″~126°4
4′56.7″, 해발 78~342m에 분포하였다. 해발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해발 100~200m의 범위에 분포하는 개체는 582
개체로 전체 개가시나무의 86%를 차지하였으며, 해발 

300m 이상에 분포하는 개체는 4개체로서 매우 드물게 나타

났다(Table 1). 일본에서 개가시나무의 분포 범위는 북위 

약 31~35°, 해발고도 범위는 1,000m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주로 저지대에 분포하는 수종이었으며, 오래전부터 

경제수종으로 대규모 식재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위도 

범위가 확대되었다(Noshiro and Sasaki, 2011; Ito et al., 
in press). 이와 같이 개가시나무의 분포 범위가 넓은 일본과

는 달리 국내에서는 제주도 해발 약 80~350m 사이에 분포

하고 있고, 위도 및 경도 범위는 북위 33° 15′~33° 31′, 동경 

126° 15′~126° 44′로 나타나고 일부 지역에만 집중 분포하

는 등 국내 분포 범위는 매우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가시나무 대부분의 개체가 분포하는 한경면 지역 식생

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상록활엽수림지역으로 가시나무-붉
가시나무 군단(Quericon acuto-myrsinaefoliae Imai, 1981)
에 속하였으며(Song, 2007), 개가시나무 자생지의 주요 식

생은 상록활엽수림과 침활혼효림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였다(Table 3). 이 중 상록활엽수림의 상층 우점종은 종가

시나무였으며, 팽나무, 이나무 등이 출현하였고 각 방형구

(400㎡) 내 개가시나무의 개체수는 1∼2개였다. 이에 반해 

침활혼효림의 우점종은 곰솔이었으며, 종가시나무, 참식나

무 등이 출현하였고 각 방형구(400㎡) 내 개체수는 1∼2개
였으며, 방형구 내에서 발생한 수고 1m 이하의 유묘의 수가 

1∼3개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생지 내에서 

개가시나무는 그 개체수가 적고  발생하는 유묘의 수 또한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어 현존하는 개체가 훼손될 경우 

자연적인 수종 갱신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 수목의 규격적 특성

제주에 분포하는 개가시나무 677 개체를 대상으로 개가

시나무의 수목 형질을 분석한 결과, 수고 범위는 4.0~15.3m, 
평균 수고는 9.8±1.9m였다. 흉고직경의 범위는 4.0~63.5㎝
로 평균 22.6±6.8㎝였으며, 근원직경은 6.0~153.0㎝로 평

균 59.4±21.8㎝로 나타났다(Table 4). 또한 조사된 대부분

의 개가시나무는 맹아지로 이루어졌으며, 맹아지의 수는 

1~13개로 평균 3.8±2.1개였다. 
조사된 개가시나무를 수고 범위에 따라 살펴보면, 수고 

9m 이상 12m 미만의 개체가 356개로 가장 많았으며, 6m 
이상 9m 미만의 개체 208개, 12m 이상 15m 미만의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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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number of individual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on Q. gilva in Jeju Island
 (A) height, (B) diameter of stem on breast-height, (C) number of spouts  

Figure 3. Vines to climb Q. gilva(A) and the habitats(B)

106개, 6m 미만의 개체 4개, 15m 이상의 개체 3개의 순으

로 나타났다(Figure 2A). 흉고직경에 따른 개체수 분포를 

살펴보면 흉고직경 20㎝ 이상 30㎝ 미만의 개체가  367개
로 가장 많았으며,  20㎝ 이상 30㎝ 미만의 개체 215개, 
30㎝ 이상 40㎝ 미만의 개체 70개, 40㎝ 이상 50㎝ 미만의 

개체 10개, 10㎝ 미만의 개체 14개, 50㎝ 이상 1 개체 순으

로 나타났다(Figure 2B). 전체 개가시나무 중 수고 9m 이상

인 개체는 465개로 전체 개체수의 68.7%였고, 흉고직경 20
㎝ 이상의 개체는 448개로 66.2%를 차지하였다. 한편, 자생

지 내에 6m 미만의 개가시나무 어린 개체는 4개로 매우 

드물게 나타났는데, 이는 개가시나무 , 붉가시나무, 참가시

나무 등 상록성 참나무속 수종의 유묘는 상록활엽수림과 

같이 수관이 발달한 숲 내에서는 생장이 어렵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Taunouchi et al., 1994; Takyu and Ohsawa, 
1997). 개가시나무 줄기의 생장형태는 2~4개의 맹아지로 

이루어진 개체가 62.9%로 가장 많았고 2개 이상인 개체수

는 616개로 90.1%였으며(Figure 2C), 이러한 생장 형태는 

난대상록활엽수림의 이차천이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목의 

생장형태로서 벌목 또는 태풍 등과 같은 교란 이후 숲은 

종자 발아 뿐 만 아니라 맹아의 발생과 생장을 통하여 재생

된다(Miura and Yamamoto, 2003; Wu and Shinzato, 2004; 
Kubota et al., 2005). 제주도 내에서 개가시나무는 과거 오

랜 기간 지속적으로 벌목되어졌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개가

시나무를 포함한 참나무속 식물은 1960년대 이전까지 숯 

굽기의 재료로서 많은 개체가 벌목되었으며(Jeong, 2012, 
Jeong et al., 2013), 현재 곶자왈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상록활엽수림은 이러한 벌목 이후 맹아의 발생과 생장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3. 덩굴식물과의 상호 관계

개가시나무 자생지 내에는 다양한 덩굴식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개가시나무 등의 수목과 바닥의 노출된 돌에 부착

되어 자라고 있었다(Figure 3). 개가시나무에 부착된 덩굴

식물은 마삭줄(Trachelospermum asiaticum (Siebold et 
Zucc.) Nakai), 송악(Hedera rhombea Siebold et Zucc.) 등 

15과 18종으로 부착된 비율은 마삭줄이 51.8%로 가장 높았으

며, 송악 17.0%, 콩짜개덩굴(Lemmaphyllum microphyllum 
Pr.) 15.8%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이들 덩굴식물은 목

본식물 보다 길이 생장을 빠르게 함으로서 수목의 수관층위

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숙주 식물의 수관을 덮어 햇빛이 

차단되어 고사될 뿐 아니라 수관까지 생장한 덩굴식물의 무

게로 인해 수목의 가지가 부러짐으로서 수목의 생장을 저해

한다(Nicholson, 1965; Lowe and Walker, 1977; Ingwell et 
al., 2010; Putz, 2012). 특히, 마삭줄과 송악 등은 전체 덩굴

식물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록의 덩굴성 목본식

물로 연중 개가시나무의 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덩굴식물을 생장형태에 따라 분석

한 결과(Chalmers and Turner, 1994; Chittbabu and 
Parthasarathy, 2001), 개가시나무에 부착된 덩굴식물의 비

율은 뿌리를 내어 부착하여 자라는 형태(root climber)가 

86.8%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390 현화자․송국만․최형순․김찬수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8(4) 2014

0

30

60

90

120

150

180

<6 <9 <12 <15 ≥15

hei ght (m)

i
n
d
i
v
i
d
u
a
l
s
 
o
f
 
Q
.
 
g
i
l
v
a

Ⅰ

Ⅱ

Ⅲ

Ⅳ

Ⅴ

(A)

0

50

100

150

200

250

300

Hedera rhombea Trachelospermum
asiaticum 

Lemmaphyllum
microphyllum

Akebia quinata

vines

in
d
iv

id
u
a
ls

 o
f 

Q
. 

g
il

v
a

Ⅱ

Ⅲ

Ⅳ

Ⅴ

(B)

Figure 4. The status of vines attached to Q. gilva according to height of trees(A) and kinds of vines(B)

Family Species CTa Individuals
of vines

Percentage 
(%)

Apocynaceae Trachelospermum asiaticum (Siebold et Zucc.) Nakai 마삭줄 RC 574 51.8 
Araliaceae Hedera rhombea Siebold et Zucc. 송악 RC 188 17.0 
Polypodiaceae Lemmaphyllum microphyllum Pr. 콩짜개덩굴 RC 175 15.8 
Lardizabalacea Akebia quinata (Thunb.) Decaisne 으름덩굴 TE 47 4.2 
Vitaceae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et Zucc.) Planchon 새머루 RC 22 2.0 
Liliaceae Smilax china L. 청미래덩굴 TE 22 2.0 
Magnoliaceae Kadsura japonica (L.) Dunal 남오미자 TE 15 1.4 

Celastraceae
Celastrus orbiculatus Thunberg 노박덩굴 TE 15 1.4 
Euonymus fortunei (Turcz.) Handel-Maggetti 줄사철나무 RC 2 0.2 

Elaeagnaceae Elaeagnus macrophylla Thung. 보리밥나무 SC 13 1.2 

Moraceae
Ficus thunbergii Maxim. 모람 TE 11 1.0 
Ficus oxyphylla Miq. ex Zoll. 왕모람 TE 9 0.8 

Actinidiaceae Actinidia rufa (Siebold et Zucc.) Planchon ex Muquel 다래 TW 4 0.4 
Caprifoliaceae Lonicera japonica Thunb. 인동 TW 4 0.4 
Dioscoreaceae Dioscorea batatas Decne. 마 TW 3 0.3 
Loganiaceae Gardneria insularis Nakai 영주치자 TW 2 0.2 

Menispermaceae
Cocculus trilobus (Thunb.) De Candolle 댕댕이덩굴 TE 1 0.1 
Sinomenium acutum (Thunb.) Rehder and E.H.Wilson 방기 TE 1 0.1 

15 18 1,108 100
a CT-climbing type: RC-root climber; TE-tendril climber; TW-twiner; SC-scrambler

Table 5. The list of vines to climb Q. gilva in Jeju Island, Korea 

Ⅰ Ⅱ Ⅲ Ⅳ Ⅴ Total

No. of individuals 26 44 100 214 293 677

Percentage (%) 3.8 6.5 14.8 31.6 43.3 100

Table 6. The Number of individuals of Q. gilva attached by vines in Jeju Island, Korea 

개가시나무에 부착된 덩굴식물의 상태를 분석한 결과, 전
체 677개의 개가시나무 중 덩굴식물이 부착되어 있는 개체

는 651개로서 약 96% 로 나타났다(Table 6). 또한 개가시나

무의 수관 형성층까지 덩굴식물이 부착된 개체(Ⅳ, Ⅴ)는 

약 75%로 이 중 덩굴이 부착된 채 고사된 가지를 갖는 개체

(Ⅴ)는 43.3%로 나타났다. 수고에 따른 덩굴식물의 부착 

정도를 분석한 결과, 수고 9∼12m 사이의 개체에서 가장 

많은 덩굴식물이 부착되어 있고, 고사된 가지가 있는 개체

(Ⅴ) 또한 가장 많이 나타났다(Figure 4(A)). 개가시나무에 

부착된 덩굴식물 중 마삭줄 등 주요 4종의 부착정도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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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가장 많은 수의 개가시나무에 부착되어 있고, 덩굴

이 수관형성층까지 부착되어 있어(Ⅳ) 이로 인해 고사된 가

지가 나타나는(Ⅴ) 덩굴식물은 마삭줄이었다(Figure 4(B)). 
이러한 점에서 개가시나무에 부착된 덩굴식물 중 개가시나

무의 수관형성과 생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종은 

마삭줄이었으며, 이 종은 상록성 덩굴식물로 연중 개가시나

무의 생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국내에 분포하는 개가시나무는 개체수가 제한

적이었으며, 자생지 내에서 줄기와 수관에 부착되어 있는 

덩굴식물과의 경쟁으로 인해 덩굴식물이 햇빛을 차단함으

로서 정상적인 생육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내 멸종위기식물인 개가시나무의 자생지 보존을 

위해서는 자생지 내에 분포하는 이들 덩굴식물의 확산과 

개가시나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모

니터링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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